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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도구로서의 사진: 
우정 사진을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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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as a research tool for studying human psychology: 

Photos of friendship as an example 

Kyoung-Suk Moon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 도구들의 창출을 가져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현상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인간 심리에 대한 양화된 
자료의 양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주관성과 세밀함을 고려해 보건데 개인의 독특한 경험 세계와 이를 해
석하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도구로 사진을 제
안하고,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파고든 사진 찍기 일상은 사진이라는 예술
활동을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었고, 만약 이러한 사진 찍는 활동이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연구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진이 인간의 주관적
인 경험과 해석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생 두 명의 우정에 대한 사진을 소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주제어 : 인간 심리, 연구도구, 사진, 우정, 주관적인 경험  

Abstract For the past half century, researches on human psychology have witnessed the flourish of various 
research tools in this area. Many psychological measures were developed to get objectified data and this trend 
has lead to the abundance of quantified results. However, considering subjectiveness and refinements of human 
experience, the research focused on individual's unique perspectives and explanations is needed also. In this 
vein, this study proposed the usefulness of photography as a research tool for human psychology. With the 
wide spread of smart phone, taking photo became the everyday activity for modern people and also a part of a 
public art. If photo could play an efficient and unique role to study human psychology, the depth and width of 
human understanding might change dramatically in positive way. Two friendship photos were presented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photo as a research tool and final considerations of using photo were suggest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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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

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에 주의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

는 백문이불여일견(百聞이不如一見)이라는 속담도 글자

보다는 그림, 즉 이미지의 중요성을 피력한 말이다. 백번

의 물음을 하나의 이미지가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이미지의 정보전달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미지 중에서도 사진은 현대인의 일상과 매우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성능

이 날로 향상되면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

상을 찍고 저장하고 수시로 꺼내본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긴 것을 사

진으로 찍기도 한다. 이처럼 사진이 인간의 심리에 담긴 

것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한다면 연구의 한 도구로 사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진이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된 지는 오래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제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Test)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애매한 그림이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사람들이 그림에서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심리상태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검사도구이다.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에 투사된다고 가정하

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관

련된 심리적 상태가 녹아있다고 가정한다.

또 다른 예로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 Person 

test)가 있다. 이 검사는 아동에게 백지를 주고 이 세 가

지 것을 그려보라고 한 후, 아동이 그린 그림을 통해 아

동의 심리상태를 읽어내는 검사이다. 집-나무-사람 검사

는 TAT와 다르게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해

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림을 통해 표현해내도록 하고, 그 그림 속에 담긴 숨은 

심리를 파악해내는 방법이다.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

하는 이유는 언어가 전달하지 못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것들,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 이

미지화된 방법이 적절하기 때문이다[1]. 인간의 심리생태

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지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

을 찾는 것이다. 인터뷰처럼 언어가 매개한 방법을 사용

하여 인간의 심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말이 어눌한 사람,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 언어구사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

뷰를 하기 위해 마주 않기는 했지만, 어색하고 낯선 분위

기는 말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언어구사

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

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

현해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보다 

이미지가 전달력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2]. 이런 현상들

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진과 같은 시각정

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단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하

나의 방편이 됨을 말해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다른 차

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이미지화된 자료 수집 방법 중 

사진의 유용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청소

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낯선 분위기를 

깨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를 말로 표

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

떤 청소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막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의 보조수단으

로 혹은 대체수단으로 사진이 사용된다면 자신의 심리에 

대한 표현이 더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살펴

보려고 했던 것을 더 잘 탐구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사람들의 사진 찍는 활동을 일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사진이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방

법이 될 수만 있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논문은 

사진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

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

시각자료를 연구도구로 제안하는 흐름은 21세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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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면서 활발해졌다. 외국의 연구자들[3,4]에 의해서 소

개되기 시작한 시각연구방법(visual methodology)은 기

존의 연구방법이 알아내기 어려운 혹은 알아낼 수 없었

던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놓치고 가는 것에 대한 반

성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을 선택할 때 자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를 생각해

야만 한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보아야 한

다. 인간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된 방법

들은 전문가들이 검사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었다. 표준화

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타당화 작업을 거친 검사도

구들을 사용하면서 검사도구 속에 비쳐진 인간심리를 연

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출

해내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 심리를 볼 수 있

는 방법이 연구자 주관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

다. 사진기를 들고 자신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사진을 찍

는 아동은 검사 실시를 받는 피험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이 된다[5]. 타인이 만들어놓은 검사도구 속에서 자

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대변

해주는 사진을 직접 찍게 될 경우, 사진의 연구 자료서의 

가치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물

건을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직접 쓰라

고 할 때 더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진을 이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찍혀진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6]과 직접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7,8]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 

즉 이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지를 이용한 방법

과 큰 차이가 없다. 이미 만들어진 도구가 사진이라는 것 

뿐, 연구참여자에 의해 생산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이 앞서 언

급한 주체적인 입장으로서의 자료 생산자라는 측면을 반

영하려면 후자의 방법이 연구도구로서의 사진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 된다.

왜 그렇게 찍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 속에는 우리

가 알고자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사진을 

연구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수면위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반영된 사진이 연구도구로서

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꽃을 찍어도 

꽃 속에 숨겨진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는 받고 싶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이 될 수도 있다. 이처

럼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수

치로 인간심리를 접근하게 되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발

생한다.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게 

되면 세밀하고 자세한 개인의 경험을 살필 수 없게 된다. 

이런 단점을 사진이라는 도구가 극복하게 해줄 경우 사

진의 연구도구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사진의 연구도구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은 사진을 통

해 인간의 숨겨진 정서를 외현으로 표출해낼 경우, 중간

에 검사도구와 같은 매개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직접적이고 불편파적 [9]이라는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을 중간 매개체 없이 표현하는 사진

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담겨진 텍스

트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은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

가 되는 것이다[10]. 특히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

내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소재로 다시 구성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정연하게 이해하는 도

구가 된다. 이런 이유로 사진은 언어적 제약을 뛰어 넘는 

훌륭한 연구도구가 된다.

사진을 인간 마음의 거울 혹은 복사본으로 보는 측면

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볼 때 

사진의 연구도구로서의 가능성은 담보된다. 이런 맥락에

서 권효숙[10]은 사진을 ‘거울’의 의미보다는 ‘해석’의 의

미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특정 대상 혹은 사건에 대한 

사진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

을 달리하기 때문에[11], 사진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이해

하는 훌륭한 창이 된다.

연구도구로서의 사진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한 포토에세이나 포토인터뷰 같은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3,4]. 사진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특정 문

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연구

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진에 찍힌 사물이나 인물에 대

한 해석과 관점을 간단한 글로 작성하는 포토에세이는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다. 사진 속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

로 구체화하면서 심리상태를 간단한 글로 나타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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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은 사람의 마음

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

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포토인터뷰는 사진을 인터뷰의 촉매제로 삼음으로써

[10] 인터뷰과정을 풍부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편으

로 사용된다. 인터뷰에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사진은 연

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

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이야기를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1,12]. 이런 이유로 포토인터뷰는 포토유도법

(photo-eliciation)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을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자는 주장과 실제 연구에 

적용한 예는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는 예술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차원에서 사진 찍기와 사진 

읽어내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13]와 연구 장

면에서 사진을 이용하자는 논의[10,11]가 시작되고 있다. 

질적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연구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

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나기 시작

한 사진기법은 지금까지 기술한 특성들만 보더라도 그동

안의 연구관행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연구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로 착각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사진을 이용한 질적으로 담보

된 연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3.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

우정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

정은 사회성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14] 

친구관계 속에서 싹트는 우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화에이전트 중에서 친구는 부모와 

동급으로 상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15]. 부모

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친구가 채워주기도 하고, 부

모와 갈등이 있을 때 친구가 안전애착의 기지(secure 

base)를 제공하기도 한다[16]. 소속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원이기도 한 친구는 그 관계의 질적 차이가 다양하

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심리적 자산

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 연구

는 많이 있었지만[17,18,19,20,21,22], 정작 사람들이 무엇

을 우정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정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내기

도 어려운 추상명사이다. 우정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정이 어떤 의미

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우정은 인간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심리구인이지만, 우

정에 대한 정의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우정이

란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앞서 기술

한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더 구체화하고 우정에 대

한 주관적인 경험도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의 우정에 대한 회고

적인 사진찍기를 주문했고 학생들은 사진과 함께 간단한 

포토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우정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러한 각기 다

른 경험은 다른 정의로 연결될 것이다. 우정에 대한 주관

적인 경험이 사진 속에 녹아들면서 추상명사인 우정은 

물질명사화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살아 있는 경험

이 사진으로 구체화되고 가시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심리의 한 부분을 정리해보는 기

회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우정에 대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우정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

기도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는 

연구참여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활동임에는 틀림없

다. 다음은 두 학생의 우정에 대한 사진과 해석이다.

우정을 차선에 비유한[Fig. 1] 한 학생은 자신이 우정

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로부터 당했던 억울한 경험을 호소

했다. 중학교 때 음악 수행평가로 합창 시 반주를 맡게 

된 이 학생은 뒤늦게 주어진 악보로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지 못했다. 같은 모둠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반주를 잘 못했다며 핀잔을 주었고, 이것은 

우정을 가장한 횡포로 받아들여졌다. 평소에  “벽이 없는 

사이”가 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은 무

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아 줄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친하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침해는 우정

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우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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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우정이라는 포장지”안에는 “나의 영역을 존중 

받지 못하는” 침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와 하나 되

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학생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우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 친구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데, 이럴 때는 신호를 주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자동차가 차선

을 변경할 때는 신호를 주고 난 후에 상대방 차선으로 들

어가는 것처럼, 친구 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허락을 구한 후에 영역을 넘나드는 배려가 우정의 필수 

조건임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Fig. 1] Traffic line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사람과 우정을 쌓게 되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우정 

사진으로 로또를 찍은[Fig. 2] 여학생의 시각도 흥미롭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된 이 학생

은 이전 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와 관계가 점점 흐릿해

지면서 결국에는 우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

나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

가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마치 내가 

가진 번호와 추첨된 번호가 맞아야 복권에 당첨되는 것

처럼 우정도 서로에게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현재 가장 친한 친구 중의 한 명은 8년이라는 긴 시

간 동안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친구다. 서로 

입학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달라도 이처럼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는 우정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행운을 느끼게 해주

었다.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가 알고 보니 중학교 

때 단짝이던 친구와 친구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로또 

당첨처럼 느껴졌다. 3명이 확인되지 않은 친구관계에 있

었던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로또 당첨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우정이라

는 이름으로 다가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희박한 확

률을 누리며 사는 행운아라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Fig. 2] Lotto 
      

차선을 찍은 학생에게는 차선이 우정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의 의미로 해석되었고, 로또를 찍은 학생에게는 

변치 않는 우정을 가진 본인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

분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우정으로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는 순간부터 사진 속에 찍힌 사물이나 인물에 대

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까지, 언어만을 사용한 인터뷰에

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측면들이 사진 찍는 활동 

중에 부각되었고 간과하기 쉬웠던 감정선이 수면으로 떠

오르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차선을 찍은 학생에게는 

사진 찍는 작업을 통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해보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을 현재라는 시

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이 자신을 다독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3]. 로또

를 찍은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확률적으로 

작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정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고마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두 학생의 우정 사진 

찍기를 통해 사진이 인간의 심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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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같은 피사체도 다르게 찍히

고, 같은 사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사람마다 보

는 것이 다르고 읽는 것이 다른 것은 사진의 매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진으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보면 어

떨까? 언어보다 전달력도 빠르고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정보 전달 효과가 뛰어난 사진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러

한 물음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진이 순간을 포착한다고 말하지만, 사진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의 흔적을 찍어내기도 하고 개인

적인 염원을 찍어내기도 한다. 액자 속에 담긴 정물로서

의 사진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안에 숨겨진 심리를 밖으

로 끄집어내는 훌륭한 연구 도구로 사진이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진 찍기의 학문적 역할에 대한 

탐구를 시도해 보았다. 

우리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의 주제가 되는 심리현상을 소유한 사

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심

리에 더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연구자로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동안 인간의 심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고안되었지만 어떤 연구방

법도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의

미에서 기존의 연구방법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진

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

명하다. 최연철과 신설아[24]는 사진을 유아면접의 도구

로 사용하자 면접자는 질문을 하고, 유아는 주어진 질문

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유아의 생각과 느낌

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사진을 이용해 실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24].

앞서 제시한 우정 사진의 예는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

성을 잘 나타내준다.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 없이 우정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우정관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차이가 났다. 무엇을 우정이라고 생각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쎄요”, “생각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서”등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대답

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우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면 우정에 대한 사진을 찍

으면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무엇으로 우정

을 나타낼지 고민하게 되며, 어떻게 우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곱씹어 보게 된다. 결국 사진을 찍

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

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우정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며 

우정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기 

때문에 준비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숨겨

져 있었고 덮여 있었던 인간의 내면을 사진 찍기라는 작

업을 통해 벗겨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정

도도 더 깊어지게 되었다. 즉,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기회로 사용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

은 교육현장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자신을 표현해내고 자신을 탐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13] 교육현장에서 사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변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촘촘해지고 민감해

지게 된다. 교육과 예술의 융합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

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사진은 또한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이

나 느낌이 현재의 대상물에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

을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에 깊은 사고와 성

찰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은 인간의 심리

를 연구하는 훌륭한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를 순화시키는 기능도 하는 연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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